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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행동과 온라인의류쇼핑에 대한 융합적 접근  

김화선, 이규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Convergence approach to weight control behavior and online 

clothing product shopping 

Wha-Sun Kim, Kyu-Hy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체중조절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행동 중 
사이즈 위험지각과 연결시켜 구매결정 유보행동에 이르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연실증연구결과 체중
조절행동에는 식이요법,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 그리고 운동의 세 가지 주요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중
조절행동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연령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 중 체형에 대한 불
만족은 운동에 의한 체중조절행동에 유의한 관계를 주었으나 신장과 몸무게에 대한 불만족은 체중조절행동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수위험지각에는 체중에 대한 불만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식이요법과 물리적시술 및 양물
복용 행동이 치수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치수위험지각은 결국 구매연기나 오프라인 전환과 같은 구매결
정유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 해서 온라인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불만족, 그리고 온라인 쇼핑시의 치수위험지각을 연결시킨 융합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관련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살핀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체중조절행동, 신체불만족, 치수위험지각, 구매결정유보, 오프라인 구매전환, 융합적 접근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idea that consumer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form tend to be 
more interested in weight control behavior. This research connects this relationship with consumers' risk 
perception on the internet and consequent decision hesitation behavior.  Empirical results extracted three factors 
of weight control behavior: diet, physical treatment, and medication and exercise. Weight control behavior was 
different by gender but not by age. Consum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form were likely to do 
exercise, but other types of dissatisfaction (weight dissatisfaction and height dis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weight control behavior. Weight dissatisfaction influenced perceived size risk significantly 
when shopping online. Diet, physical treatment, and medic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size risk 
when shopping online. Perceived size risk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decision delay and offline switch 
behavior. This study took a convergence approach, which connects consumer characteristics with online shopp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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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에서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부분

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특히 사이즈에 대한 불만

이 의류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가장 불만족한 요인으로 빈

번히 언급되어왔다. 이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직접 입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결정을 하게 되는데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양하고 표기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1]. 

한편, 사회적 유행이 마른 체형을 강조하면서 정상적

인 체형의 소유자들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의 비교로 

인해 왜곡 된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패

션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

회적 메시지를 점포에서 의류제품이 디스플레이 되는 마

네킨의 사이즈나, 모델의 사이즈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

다[2]. 따라서 본인의 체형이나 몸매에 대하여 불만족한 

경우가 많게 되며 이에 따라 온라인쇼핑 시 의류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라 할 수 있

는 날씬하고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중조절을 

이유로 식이요법, 운동, 다이어트 약 등을 복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경향은 더 이상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지 않

다. 전통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는 여성에게 

일반적이었으나 과거에 비해 남성들의 신체에 대한 인식

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녀 

모두에게 높아졌다. 이것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현상의 

변화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외모도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은 다양한 위험지각에 노출

되는데, 위험 지각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특히,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주관적

으로 평가되는 여지가 많은 만큼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이 온라인 쇼핑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

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 평가 한 후,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온라인 쇼핑 시 지각한 위험요인은 대안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가장 적합

한 제품을 발견했더라도 그 제품을 바로 구매하지는 않

는다. 구매가 지연된다는 것은 이후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대안의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초기의 온

라인 쇼핑에 관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 상 실

제 제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입어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과 결재과정의 불안

감 등의 지각된 위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미 성숙기 단계에 들어선 현재에는 소비자들이 지각하

는 위험지각 뿐만 아니라 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그 특성이 실제 온라인 쇼핑 시 어떻게 영향을 미

치며, 구매결정 과정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으

로서 신체불만족과 체중조절행동을 온라인 쇼핑행동과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

한 불만족이 체중조절행동과 온라인쇼핑시의 사이즈위

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또한 다시 구매결정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포환경을 

수립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며 고객의 점포전환행동을 

감소시키고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제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불만족

마른 체형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인 오

늘날 마른 체형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현

대 사회의 속성은 신체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체중의 민감성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으로 여성은 성 역할의 고정관

념에 있어서 여성은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여겨져 날씬함과 여성성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3]. 

Rhee[4]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마른 체형을 이상적

인 신체이미지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들이 실제보

다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를 사회적 기

준에 맞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즉 신체상 불일치를 지각할 때 불안감을 느끼며 

체형불안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보다 자신의 체형에 관해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게 된다[5]. Chun and Jeong[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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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 불일치에 따른 신체불만족과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상적 체형보다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비

만하다고 지각한 집단이 이상적 체형보다 마르거나 표준

이라고 지각 한 집단보다 신체불만족이 더 크게 나타났

으며,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평가에 근

거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

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 신체불만족은 차이가 있는데, 여

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자신의 체중을 더 과대평가하여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으며[7], 여성들이 마른 체형

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도 마른 체형을 이상

적 체형으로 여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남

성보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재화하여 

체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하였다[5].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자신

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 

신체이미지와 실제적인 신체이미지의 불일치로 인해 신

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2.2 체중조절행동

본래 체중조절의 의미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체중

을 증량하는 것과 감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지만 오늘

날의 체중조절행동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

한 행위와 관심도, 신념 등을 의미한다[8]. 이러한 배경에

는 늘씬하고 마른 체형을 매력 있는 신체이미지로 규정

하는 사회분위기와 그로 인해 정상 체중 이하의 마른 체

형을 선호하며 자신의 몸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왜곡

된 신체이미지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여대생의 경우, 체형에 대

한 관심도가 높고 남성들에 비하여 자신의 체중을 더 과

대평가하여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다[7]. 22개 국가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행동을 조사한 Wardle, 

Haase, and Steptoe [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은 

체질량지수(BMI)가 19.3kg/m²으로 저체중군에 가까운 

수치였으나,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44%였으며, 77%가 체중조절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22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체질량지수(BMI)

가 가장 낮았으나 체중조절행동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대학생은 체질량지수(BMI)

가 20.7kg/m²로 2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

고, 인지된 비만율 역시 14%로 두 번째로 낮았으며, 23%

가 체중조절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ung  

and Min [10]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 한 

학생들은 체중조절행동을 했으며, 실제 비만 유무와 관

계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체중조절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과 체중조절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Hausenblas, Brewer, and Van Raalte[11]는 사람들은 건

강하고 더 매력적인 체형을 통해 사회적 체형불안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체중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다

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비난할 것이라는 불안감

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6]. 또한 신체불만족은 다이어

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12],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

각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비만 스트레스가 높

고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 물

리적 시술 등의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에 관련 된 선행연구에서 체중조절행동은 식

사량을 줄이거나 단식을 하는 식이요법과 한 가지 음식

만 먹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는 식품요법, 정기적

으로 체중 변화를 관찰하고 체중 정보에 관심을 두는 행

동수정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 도구이용법 등으로 다

양하다[13]. 본 연구에서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행하는 

개인의 노력을 체중조절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여기에는 

간식자제, 식단조절 등을 통한 체중조절행동과 비만관리

시설이나 병원 등을 방문하여 물리적인 시술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행동, 그리고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행동

이 포함된다.

2.3 온라인 의류 쇼핑몰 치수위험지각

온라인 의류 쇼핑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으로는 

경제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치수 및 품질관련 위험, 

배달관련 위험, 정보노출위험, 시간손실 위험 등이 있다

[14]. 이중 치수 및 품질 관련 위험은 의류상품의 사이즈 

적합성에 대한 위험과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서 생

기는 위험을 포함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매 전 소비자의 상품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 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는 사진이나 텍스트 정보를 통해 상품정보를 탐색하여 

구매하고 상품을 받아본 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



체중조절행동과 온라인의류쇼핑에 대한 융합적 접근

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ul; 13(7): 79-88

라서 의류제품은 색상이나 디자인, 품질, 맞음새 등을 사

전에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색

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 입어볼 수 없어 사

이즈가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표 별 사이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착

용자의 신체적 특성에 잘 조화될 것인지도 불안한 요소

가 되어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 보다 위험지각이 

크다[16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의류

상품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의 위험지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개인 전문 쇼핑몰의 타이트핏 진 팬츠 사이즈 제공 실

태를 조사한 Kim and Kim [1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한 

쇼핑몰들이 대부분 1980년대식 구 호칭 표기법인 숫자, 

문자, 숫자(문자) 형식의 표기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

으며, 사이즈 체계도 다양하고 쇼핑몰마다 호칭범위도 

다르게 나타나서 사이즈 규격의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었

다. 같은 쇼핑몰 내에서도 제품에 따라 호칭, 사이즈체계, 

참고치수 항목 및 측정방법 등이 일관성 없이 제시되고 

경우도 있었다. 종합몰과 전문몰의 내셔널 브랜드 쇼핑

몰은 제작에 대해 일괄 통제가 가능하며 비교적 공통성

을 부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인 패션전문몰의 경우 제

품을 쇼핑몰별로 자체 제작하거나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사입하는 경우가 혼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별로 사이즈 

정보가 더욱 일관성이 없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소비자는 신체치

수에 맞는 제품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온라인 

쇼핑 시 치수에 대한 위험지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3 구매결정연기행동

구매결정연기는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구매를 망설이거나 최종 결제를 미루는 행동으로서

[18], 소비자가 욕구를 인지하고 대안을 비교 평가해본 

후,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구매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이다[19].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제

품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바로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어두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비교해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데, 소비자가 오프라인 상황에서 제품 구매를 

지연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

졌다. 먼저, 제품 대안의 수가 구매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선택 대안의 수가 증가되게 되면 사람들은 혼란을 느

끼며,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선택을 지연하

게 된다[20]. 한 대안이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 좋은 속성

과 나쁜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차원이 다른 

이들 속성들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끼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한 경우에 소

비자들은 자신이 어떤 대안을 선호하는지 명확하지 않거

나, 대안에 대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도 모르

기 때문에 구매결정에 어려움을 느껴 선택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소비자가 확실한 선호

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대안에 있어서는 선택기준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온라인 쇼핑은 제품의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제품

과 관련한 여러 위험요소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

보다 구매결정을 연기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점포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상표전환과 점포 전환

장벽에 대해 진행되어 왔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

선택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Cho et al. [18] 

은 온라인 쇼핑 시 위험지각요인, 채널혁신성요인, 상황

적 요인에 의해 구매결정을 연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한 Kim [21]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로 성

과적 위험지각, 재정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절차

불확실성, 필요불확실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과적, 재

정적, 사회위험지각과 필요불확실성에 의해 구매결정을 

연기하게 되면 소비자가 짜증이나 불쾌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Lee [22]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하기 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많

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크로스 채널 쇼핑성

향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

보다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

에 패션상품정보의 검색은 온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하였다. 오프라인 구매를  

온라인 구매로 전환시키려면 패션상품의 정보를 더욱 명

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쇼핑

에서의 위험지각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연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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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체불만족, 체중조절행동과 온라인쇼핑 

시 사이즈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체중조절이 온라인쇼핑 시 지각된 사이즈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치수위험지각이 구매결정행동(구매연기, 

오프라인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신체불만족의 측정문항은 선행연구[23]

에서 사용된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개인의 체중, 키, 전반적인 몸매 세 항목에 

대하여 만족/불만족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은 10점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한다, 10점-매우 만족한다)로 구성하였다. 

체중조절행동의 측정은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8문항은 선행연구[13, 24]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고, 3문항은 전문

가 그룹 11명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한 것

으로 사용하였다. . 운동, 체중관심, 식이요법, 물리적 시

술 및 약물복용의 네 가지 요인 군 으로 구분하였으며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치수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 [2, 

15]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문항을 구성하였

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구성의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요인분석결과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어 타당한 것으로 보였으며,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측정한 결과 .76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구매결정연기를 측정하기 위해 Cho et al. [18]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오프라인 구매전

환을 측정하기 위해 Nam and Lee [15]의 연구를 참고하

여 구성하였다. 구매결정 연기 7문항은 신뢰도계수가 .89

였고, 오프라인 구매전환 3문항은 신뢰도계수가 .87이었

다. 총 10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두 요인으로 도출되

어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

매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40대 남녀 소비자로 하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관인 패널인사이트

(www.panelinsight.co.kr)를 통해 조사를 의뢰하였다. 남

녀와 연령대(20, 30, 40대)를 층화표집한 총 360명의 설문

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연구대상의 특성

실증적 연구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0.0%(n=180), 여

성 50.0%(n=180), 연령대는 20대가 33.3%(n=120), 30대가 

33.3%(n=120), 40대가 33.3% (n=120)로 나타났다. 연령

과 성별은 표집단계에서 관리된 부분이다. 

응답자들 중 기혼자가 53.9%(n=194)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직업은 일반사무직 46.1%(n=166), 전문직/연

구원 11.9%(n=43), 학생 10.6%(n=38), 전업주부 10.3%(n=37), 

영업/판매/서비스직 6.4%(n=23), 자영업 4.4%(n=16), 공

무원 3.6%(n=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10.3% (n=37),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58.9%(n=311), 전

문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5.8%(n=5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12.8%(n=46) 정도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5%(n=9), 

100-200만원 미만이 8.6%(n=31), 200만원-300만원 미만

이 20.0%(n=72),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7.2%(n=62),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21.4%(n=77),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12.5%(n=45), 600만원 미만-700만원 미만이 

6.4%(n=23), 700-800만원 미만이 3.6%(n=13), 8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이 3.6%(n=13), 1000만원 이상이 

4.2%(n=15)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류구입비는 10만원 미만이 31.9%(n=115), 10

만원-20만원 미만이 23.2%(n=116), 20만원-30만원 미만

이 20.6%(n=74), 30만원-40만원 미만이 8.1%(n=29), 40

만원-50만원 미만이 3.6%(n=13), 50만원 이상이 

3.6%(n=13)였고, 그 중 월평균 의류구입비가 30만원 미

만 응답자가 84.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 

4.1 체중조절경험, 태도 및 행동 

체중조절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체중조절경험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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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다고 한 응답자는 8.6%(n=31)였으며, 거의 없음 

19.7%(n=71), 몇 번 있음 47.8%(n=172), 자주 함 

18.6%(n=67), 항상 함 5.3%(n=19)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주된 이유는 자기만족 52.6%(n=173), 건강 

44.4%(n=146), 면접 결혼식 등 사회적 상황의 경험 

2.7%(n=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목적은 체중감량이 81.8%(n=269), 체중유

지가 11.2%(n=37), 체중증량이 7.0%(n=23)로 체중조절의 

주된 목적은 체중감량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응답자는 

34.0%(n=112),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66.0%(n=217)로 나

타났으며, 체중조절을 위해 선택 한 운동방법은 걷기 

23.1%(n=33), 헬스 22.4%(n=32), 달리기 15.4%(n=22), 요

가 9.1%(n=13), 사이클 7.0%(n=10), 등산 6.3%(n=9), 수

영 6.3%(n=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줄넘기, 탁구 등의 

기타 운동방법을 통해 체중조절을 한다는 응답은 

10.5%(n=15)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운동 횟수는 1회 

8.9%(n=10), 2-3회 52.7%(n=59), 4-5회 23.2%(n=26), 매

일 15.2%(n=17)로 나타났고, 평균 운동 시간은 30분 이하

가 7.1%(n=8), 30분-1시간이 39.3%(n=44), 1시간-1시간 

30분이 31.3%(n=35), 1시간 30분-2시간이 17.0(n=19), 2

시간 이상이 5.4%(n=6)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체중조절행동문항을 측정하였으며 체중

조절행동 문항의 하위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varimax 회

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71.65%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요인 1은 '식사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통해 체중조절

행동을 하는 것에 관한 문항으로 이를 '식이요법'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4.37이며 전체분산의 43.71%를 설

명하였고, Cronbach's alpha는 .84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병원 또는 체형관리실에서 체중조절을 위한 

시술을 받는다(지방분해주사, 경락, 한방 침, 지방흡입술 

등)',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한다(한약 포

함)', '체중조절을 위해 체형관리전문(병원, 체형관리실, 

비만 클리닉)시설을 방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1.73이며, 전체분산의 17.35%를 설

명하고, Cronbach's alpha값은 .88로 나타났다.

Factor and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 α

Fac. 1. Diet

-Care about calories when eating

-Change diet for weight control

-Check body weight regularly

-Skip food or control diet for weight control.

.79

.78

.77

.76

4.37

(43.71)

.84

Fac. 2. Physical treatment   and medication 

-Get Physical treatments at a clinic.  

 (Acupuncture, Liposuction, etc.)

-Take medication for weight control

-Consult with specialists at obesity clinic.

.90

.89

.81

1.73

(17.35)

.88

Fac. 3. Physical exercise

-Exercise regularly for weight control.

-Consult with specialist (trainer, doctor) 

when exercising

-Try to have more active and athletic 

lifestyle(using stairs, walking, etc)

.85

.67

.61

1.05

(10.58)

.66

<Table 1> Factor analysis of weight control 
behavior

 

요인 3은 '체중조절을 위해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

고 있다', '전문가(트레이너, 의사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많이 움직이

려 노력한다(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운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1.05이며 전체분산의 10.58%를 설명하고, 

Cronbach's alphas는 .6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체중조절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알아

보았다. 성별에 따라 체중조절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식이요법(t=-4.12, p<.001)과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

용(t=-3.30,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

로 남녀 모두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은 식이요법과 운

동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식

이요법과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한 체중조절행동

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Male 

(n=180)

Female

(n=180)
t-value

Diet 2.66 3.03 -4.12***

Physical treatment & 

medication
1.63 1.92 -3.30**

physical exercise 2.73 2.62 1.52

**p <.01, ***p  <.001 

<Table 2> Weight control behavior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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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평균값을 살펴보면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중조절행동의 각 항목 평균값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Table 3>)

20s

(n=120)

30s

(n=120)

40s

(n=120)
F

Diet 2.71 2.86 2.96 2.65

Physical treatment 

& medication
1.63 1.83 1.86 2.62

physical exercise 2.61 2.67 2.74 .91

<Table 3> Weight control behavior by age

4.2 신체불만족, 체중조절행동이 치수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신체불만족이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신체불

만족은 식이요법과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한 체

중조절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행동에는 체형불만족(β

=-.21,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9,90, 

p<.001). 체형불만족의 정도가 낮을수록 운동을 통한 체

중조절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 dependent v. β t F

Weight dis.

Diet

.05 .57

1.04Height dis. -.08 -1.35

Body form dis. -.04 -.46

Weight dis. 5Physical 

treatment & 

medication

.04 .44

.75Height dis. -.05 -.97

Body form dis. -.05 -.59

Weight dis.
physical 

exercise

-.06 -.74

9.95***Height dis. -.02 -.41

Body form dis. -.21 -2.25*

<Table 4> Influence of body dissatisfaction on
weight control behavior

신체불만족이 치수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위한 분석 결과(<Table 5> 치수위험지각에는 체중불

만족(β =.12,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F=5.21, p<.05), 체중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온라인 

쇼핑 시 치수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 dependent v. β t F

Weight dis.
perceived 

size risk

.12 2.28*

5.21*Height dis. .02 .50

Body form dis. -.00 -.10

<Table 5> Influence of body dissatisfaction on 
perceived size risk

세 차원의 체중조절행동이 온라인쇼핑 치수위험지각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위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6>), 식이요법(β =.15, p<.05)과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

(β =-.14, p<.05)을 통한 체중조절행동이 치수위험지각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9, 

p<.05). 두 차원의 체중조절행동은 영향력의 크기는 비슷

하지만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조절행동은 회귀계수가 양

의 방향이므로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조절을 할수록 치수

위험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한 체중조절행동은 음의 방향이므로, 물리

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지 않을수록 

치수위험지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 dependent v. β t F

Diet 

Perceived 

size risk

.15 2.45*

3.19*
Physical treatment & 

medication
-.14 -2.52*

Physical exercise -.02 -.40

<Table 6> Influence of weight control behavior 
on perceived size risk

4.3 치수위험지각이 구매결정유보행동에 

    미치는 영향

치수위험지각이 구매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7>) 치수위험

지각(β=.36, p<.001)은 구매결정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F=56.57, p<.001), 온라인 쇼핑 시 의

류 제품의 치수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구매결정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수위험지각

(β=.26, p<.001)은 오프라인 구매전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7.10, p<.001), 온라인 의

류 쇼핑 시 치수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오프라

인으로의 구매전환 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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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 dependent v. β t F

perceived 

size risk

decision delay .36 7.52*** 56.57***

offline switch .26 5.20*** 27.10***

<Table 7> Influence of  perceived size risk on 
decision making behavior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체중조절행동은 식이요법,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 운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

었다. 체중조절행동은 전체적인 평균값에 있어서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은 식이요법과 운동보다 낮았으며, 성

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식

이요법과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한 체중조절행동

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체중조절행동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신체불만족은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행동

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체형에 불만족하는 정도

가 낮을수록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행동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은 온라인쇼핑 시 치수위험지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에 대해 불만

족할수록 치수위험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체불만족 요인 중 신장과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치수위

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체중조절행동은 치수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조절을 할수록 치수위험지각

이 높아지며, 물리적 시술 및 약물복용을 통한 체중조절

을 할수록 치수위험지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위험지각은 구매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수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구매결정을 연기하고, 오프라인 구

매전환 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 결과 및 결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과정(만족/불만족)을 경험한다.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은 제품을 탐색하고 탐색의 결

과들을 두고 비교, 평가하게 되며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

택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택 된 대안이 소비자

가 원하던 제품이라고 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구매결정을 내리기까지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나 만족감은 의류 쇼핑 시 구매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대

안을 탐색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특성 상 직접 의류제품을 입어보거나 만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가 지각한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

켜 주지 않는다면 구매를 미루거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

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생각과 불만족이 온라인 쇼핑 시 지각하는 의류제

품의 치수에 대한 위험지각을 알아보고 구매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소비자의 신

체에 대한 연구가 바디이미지와 신체불만족 부분에 집중

되고, 온라인 쇼핑은 위험과 구매결정행동에 집중되어 

온 반면에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연구 분야를 융합적으로 

연결하여 접근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신장과 체형에 불만족 한다고 해

서 치수위험지각이 높아지지 않았다. 다만 체중에 불만

족만이 치수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비자의 신체

에 대한 불만족한 감정보다 소비자의 실제 체중이 치수

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키에 대하여 불만족할수록 치수설명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가 직접 착장했을 때의 길이 감을 알 수 없거나 이를 예

측할 수 있는 치수정보가 잘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착용정

보 뿐만 아니라 호칭 별 신체 치수와 옷의 부위 별 제품 

치수를 제공하고 각 치수가 정확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

어지며, 제품 정보 탐색과 구매결정 사이에서 제품의 속

성이나 위험요인을 고려하기에 앞서 소비자는 개인적 차

원으로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떠올려 볼 것이므로 신체

와 관련된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들

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제시된 정보를 근거

로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신체와 관련된 점

포속성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구매결정행동을 알아봄

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한 대안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는 전략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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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내재하는 신체에 대한 불

만족이 어떠한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와 같은 

부분이 온라인 쇼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

여 접근한 것은 신체에 대한 심리적 측면과 유통환경에 

대한 연구방법을 접목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온라인 유통환경과 해당되는 의류제품군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온라인

쇼핑환경의 영향이나 제품군 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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